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의 모색

Ⅰ . 문제의 제기

□ 외환위기는 일시적으로 극복했지만, 위기극복 이후의 한국 경제의 지

속적 발전을 낙관할 수 없음. 21세기 한국경제의 성장원천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임.

현재 전자 등 일부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중소기

업과 여타 산업은 지식·기술기반이 취약하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위한 정책환경도 미비.

세계 각국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 새로운 경쟁력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기반경제(know ledge- based

economy )로의 이행을 논의 중

□ 「지식기반경제」란, 개별 경제주체 및 국민경제 전체의 성과를 결

정하는 핵심요소로서 지식 또는 知的資本(intellectu al capit al)의 역

할을 강조하는 개념임 .

OECD에서는 세계화와 정보기술혁명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따

라 산업·고용구조 및 경제활동 전반의 성격변화를 분석하고 그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식기반경제에 관

한 연구가 본격화되었음.

연구결과 OE CD 주요국가들의 경제는 점점 지식과 정보를 기반

으로 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식은 이제 생산과 경제성



장의 견인차로 인식하게 됨.

최근에는 지식산업사회가 전통적인 산업자본사회를 대치하여 21

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지배할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이 되리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최근에 한국 경제의 취약 요소의 하나로서 소위 선진국과

의「지식격차」문제가 제기되고 그 대응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함.

그러나 국내의 지식기반경제 논의 수준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서

지식과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거나, 우리 산업구조의 문제

와 투입 지향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Ⅱ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대한 기본인식

□ 지식기반경제는 궁극적으로 연구개발, 기획·관리 등 지식 집약적 고

부가가치의 경제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소위 경제의 지식집약화 현상

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지식의 원활한 창출·활용·확산과정을 위한 사회경제환경(국가혁

신체제)을 조성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

고 경제전체의 지식집약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책적 함

의임.

□ 그러나 지식기반경제의 현실적인 의미와 정책적 함의는 경제의 발전

단계, 제도·문화적 환경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함.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현 발전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성격이 강함.



□ OECD국가들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이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지식을

소화·흡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음.

지식창출 : 기초연구비 지원확대, 고등교육제도의 정비,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적자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지식확산 : 새로운 기술확산프로그램 개발, 대학·연구기관·기

업·정부간의 네트웍 강화, 정보인프라의 확충 등을 추진

지식의 소화·흡수 : 새로운 지식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기업내

의 조직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

한 지원을 확충.

□ 그러나 개도국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은 선진국들의 이와 같은 과

제 외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하는 또 다른 차

원의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지식기반경제의 도래가 有形資本(physical capital)의 축적이 뒤져

있는 개도국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窓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나,

지식창출과 혁신활동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업기

반 및 인적자본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개도국들이 선진국형

대응방안을 따르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세계은행은 지식과 기술혁신이 강조되는 최근의 기술경제환경

변화가 선·후진국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

면서, 이에 대한 개도국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을 촉구

□ 한국경제는 산업의 발전단계에서 아직은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으



며, 선진국형의 지식 집약적 활동이나 지식산업이 본격화되기에는 지

식이나 기술, 내수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우선 낙후된 제도·정책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하는 것은

범세계적 경쟁구도 속에서 경제의 지식집약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그러나, 지식이나 기술역량은 비약적인 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

에 선진국형 지식기반경제로의 단층적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

따라서 현재의 기술·지식자산 및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지식집약화 정도에 점차 근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 지식기반경제로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현실적 접근방

식임 .

□ 즉,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에 있어 지식기반경제가 갖는 의미, 대내외 여

건을 고려한 한국경제의 지식집약화 과제, 그와 관련된 기존 제도 및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의 역할 등 관련문제를 유기적으로 종합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해

야함.

우리는 기존에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식기반관련 정책과

제(인력개발, R&D, 정보화투자)들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산업정책정책도 산업의 융합화 추세를 고려할때, 특정산업의 육

성이 아니라 기존산업을 포함한 전산업의 지식집약화하는 과정

을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해야함.



□ 지식기반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지식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정책적·입지적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있음.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자본·인력·기업의 국제적 이동성이 급속

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21세기 국가간 경쟁우위와 국부의 원천

은 국제간 이동이 쉽지 않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됨.

즉 각 국가의 정치·경제·행정제도의 합리성, 정부행위의 공정

성 및 효율성, 그리고 정보인프라는 물론 교육·문화를 포함한

광의의 입지환경에 의하여 결정될 것임.

□ 따라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정부는 과거 산업자본

기에 형성된 제도와 관행의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

는 시스템 고안자 (sy stem designer )의 역할을 수행해야함.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및 규제개혁은 경제의 투명

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서, 이를 통해 한

국경제의 거시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장애요인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이 기대됨.

그러나 이러한 거시환경의 정비 외에도 교육·인력개발, 과학기

술, R&D, 정보인프라 등에 관한 미시적 정책환경을 대폭 정비

할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좁히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

만, 미시적 차원의 정책환경 개선이 선결과제임.

예를 들면 GDP 대비 R&D투자비율, 교육비 지출 등 우리의 지



식자본 투입지표는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지만 성과는 크게 떨

어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투자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재원투입보다는 지원체계 및 정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존 투입재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적 과

제임 .

□ 이번 연구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을 재검토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천방안을 모색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목차는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함 .

知識基盤經濟發展을 위한 政策課題

Ⅰ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사회

1. 지식 : 21세기 새로운 성장원천

2. 세계의 지식기반시대 준비현황

3.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우리의 여건과 평가

4. 지식기반시대의 우리의 발전전략

Ⅱ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

1.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

2. 혁신능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시스템 정립

3. 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4. 지식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이행

Ⅲ. 제도적 환경정비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지식정부로의 이행

1.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2. 효율적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Ⅳ. 요약 및 결론 : 21세기 우리의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모습


